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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사회적지지, 신체적 자기개념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조영미
선문대학교 간호학과

The Impact of Social Support and Physical Self-Concept on 
Self-Efficacy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Young-Mi Cho
Department of Nursing, Sunmo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사회적지지, 신체적 자기개념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파악하고 사회적지지, 신체적 자기
개념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2023년 6월부터 7월까지 전라지역의 M대학교의 간호대학
생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t-test, ANOVA, Pearson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들의 사회적지지, 신체적 자기개념이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양의 상관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566, p<.001; r=.521, p<.001). 회귀분석결과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사회적지
지(β=0.383, p<.001), 신체적 자기개념(β=0.352, p<.001), 전공만족(β=0.122, p=0.036)임을 확인하였고 설명력은 
44.7%였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을 높여주기 위해 자신의 전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긍정적
인 지지체계를 형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 또한, 학과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들
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자기개념을 높여 줄 수 있는 정신적·신체적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제공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physical self-concept, 
and self-efficacy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as well as to explore the impact of social support and 
physical self-concept on self-efficacy. Data were collected from nursing college students at M University
in the Jeolla region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from June to July 2023. Data analysis included 
t-tests, ANOVA,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reveal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physical self-concept, and self-efficacy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r=.566, p<.001; r=.521, p<.001). Regression analysis identified factors 
influencing self-efficacy as social support (β=0.383, p<.001), physical self-concept (β=0.352, p<.001), and
major satisfaction (β=0.122, p=0.036),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44.7%. Thus, to enhance the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it is essential to cultivate a positive perception of their major and 
develop and implement programs that establish positive support systems. Additionally, both departmental
and institutional levels should offer mental and physical programs to boost physical self-concept amo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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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간호학과는 학과의 특성 상 방대한 학업량과 교내실
습, 교외실습, 시뮬레이션 실습, 그리고 많은 비교과 과
목까지 수행 할 양이 많아 간호학과 학생들은  학업을 근
본적으로 도전적이고 힘든 과정으로 인식한다[1-3]. 이
러한 특성으로 인해 간호학과 학생들은 중도 탈락을 경
험하기도 하고 학과 부적응을 경험하기도 한다[4]. 또한 
어려운 학업을 완료하고 사회에서 간호사로서 일함에 있
어서도 간호사의 업무는 책임감이 크게 요구되므로, 간
호학생들은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을 갖도록 교육해야 
한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은 학생으로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위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전하고 맞서 
해결책을 찾아내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개
념이 자기효능감이다. 자기효능감은 과업 성취를 위해 
필요한 행동 계획, 실행하는 능력과 관련한 신념으로 개
인의 행동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5].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간호대학생에게 대학생활의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6], 학생들의 행복감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
으로 알려져 있다[7]. 또한 많은 실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8], 간호대학생의 소진에도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9]. 또
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현실충격을 더 낮게 경험
하므로[10] 간호대학생에게 자기효능감을 높여주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 판단된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자기효
능감의 정도를 파악하고, 어떠한 요인들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여 그 정도를 높여줄 필요가 있다.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란 개인이 존경받고 보호
받을 수 있는 신념의 결과를 말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
서는 개인이 형성한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의미한다[11]. 사회적지지를 충분히 받은 학생은 
회복탄력성이 높고[12], 스트레스 상황에도 적절한 대처
를 하게 되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높으며, 간호대학생
들이 소진의 감소에도 영향을 준다[9]. 또한, 대학생에게 
사회적지지는 스트레스를 낮추고, 어려운 상황에서 긍정
적으로 대처하여 대학생활의 적응을 높일 수 있는 것으
로 알려져[13] 간호대학생에게 사회적지지를 높여 주어
야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더불어, 간호사를 대상으
로 수행된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가 간호사의 직무
만족[14], 간호업무성과[15], 회복탄력성에도[16]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높이는 것은 학생 이후의 
삶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에게 사회

적지지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신체적 자기개념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긍정이나 부정
적인 평가를 스스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총체적인 자아
개념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17]. 신체적 자기개
념은 운동선수들과 관련되어 자신의 건강상태, 외모, 신
체적인 능력의 정도를 알아보는 것으로, 대게 신체적 자
기개념이 높은 사람들이 자신감이 높고 스트레스 관리에 
효율적이라고 알려져 있다[18]. 또한, 신체적 자기개념은 
자신의 건강상태나, 성적 매력뿐만 아니라, 신체적 재능
이나 외모까지 나타내어 신체지각의 긍정적 변화가 일어
나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사람들에게 행복감까지 
향상시켜준다고 하였다[19]. 신체적 자기개념은 간호대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감과 자아탄력성에도 상관이 있고
[20], 무용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에서는 신
체적 자기개념이 학생들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
인으로 알려졌다[21,22]. 이처럼 신체적 자기개념은 대
학생들에게 중요한 요인으로 연구가 지속되고 있으나 간
호학에서 신체적 자기개념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
다. 더불어 간호대학생의 신체적 자기개념의 정도, 다른 
요인과의 상관이나 영향을 조사한 연구 역시 미비한 실
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사회적지지, 
신체적 자기개념, 자기효능감의 정도을 파악하고 자기효
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사회적지지, 신체적 
자기개념과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파악하고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더하여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
하고, 그에 따른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
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사회적지지, 신체적 자기개념과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 신체적 자기개
념과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사회적지지, 신체적 자기개념과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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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지지, 신체적 
자기개념과 자기효능감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사회적지
지, 신체적 자기개념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3년 6월부터 7월까지 전라

도 지역 M대학교 간호대학생 19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글 설문지를 통해 학생대표를 통해 설문을 시행하였
다. 설문지에는 연구의 목적과 동의서 작성에 대하여 설
명하였고, 설문은 필요한 개인정보와 자료에 대한 비밀
이 유지됨을 밝혔고 연구이외의 목적 외에는 이용되지 
않으며 연구의 종료와 함께 자료가 폐기된다는 것을 설
명하였다. 학생들에게 무작위로 설문이 배부되었고 자율
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어떠한 설득이나 권유는 없었다. 
자발적 동의를 하고 설문작성 후 제출 하여 온라인으로 
집계된 190명의 자료만 연구에 사용하였다. 표본의 크기
는 G·Power 3.1.9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중
간 효과 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그리고 예
측변수 13개를 지정하였고 최소 표본수는 189명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된 대상자는 190명으로 
조건에 충족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사회적지지
박지원이[23] 개발한 사회적지지 척도를 김연수[24]

가 수정, 보완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사랑, 이해, 
격려, 신뢰, 관심 등의 정서적지지(7문항), 문제해결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정보적지지(6문항), 필요한 
돈, 물건 등을 제공해 주는 물질적지지(6문항), 칭찬이
나 인정 등 자신을 평가해 주는 평가적지지(6문항)의 4
가지 하위요인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식의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
렇다)로 측정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를 더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연구대상이 평소에 주
위사람(가족, 친구, 교수 및 선후배 등)에게 느끼는 생
각에 관한 문항으로 자신의 주위 사람들에 대한 느낌
의 정도를 해석하였다. 박지원[23]에 의해 개발된 측정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94였으며, 김연수
[24]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α= .97로 나타
났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979로 나
타났다.

2.3.2 신체적 자기개념
본 연구에서 신체적자기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측정

도구는 Marsh et al.[25]의 신체적 자기개념 질문지
(Physical Self-Description questionnaire: PSDQ)를 
김병준[26]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것을 연구 목적에 맞
게 수정 후 사용하였다. 질문지 구성은 근력, 지구력, 신
체전반, 신체활동, 외모, 유연성, 체지방, 자기존중감, 스
포츠유능감, 건강에 관한 10개의 하위영역 총 40개의 문
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
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척도로 구성
되었다. 도구 개발 당시 각 하위영역의 신뢰도 
Cronbach’s α=.75~.91였고, 본 연구에서 하위영역의 
신뢰도 Cronbach’s α=.86~.98,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916이었다.

2.3.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Sherer et al.[27]이 개

발한 척도를 김아영[28]이 수정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
다. 자신의 능력에 대해 보이는 확신 또는 신념을 묻는 
자신감(7문항), 자기관찰, 자기판단, 자기반응과 같은 자
기조절적 기제를 잘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기대 
정도를 묻는 자기조절 효능감(12문항), 목표설정 시 도전
적이고 구체적인 과제의 목표를 선호하는 정도를 묻는 
과제난이도 선호(5문항)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총 24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식의 5점 척도(1=전혀 그
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고, 각 문항에 대
한 응답을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김아영[28]에 의해 개발된 측정도구의 
3개의 하위요인 신뢰도 Cronbach’s α는 Cronbach’s 
α=.69 ~ .88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862로나타났다.

2.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사회적지지, 

신체적 자기개념이 자기효능감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그리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 신체적 자기개념이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t-Test와 ANOVA, Scheffe test
로 분석하였다. 사회적지지, 신체적 자기개념이 자기효
능감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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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s in Social Support,  Physical Self-Concept,  and  Self-efficacy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                                                                                  (n=190)

Social Support Physical Self-Concept Self-efficacy

N(%) M SD F p M SD F p M SD F p

Gender male 39(20.5) 3.61 0.66 6.696 0.01 3.10 0.57 0.829 0.364 3.43 0.43 0.905 0.343

female 151(79.5) 3.91 0.64 3.02 0.48 3.35 0.44
Grade 1st 42(22.1) 3.99 0.62 0.998 0.395 3.00 0.51 3.99 0.009 3.33 0.50 1.073 0.362

2nd 42(22.1) 3.81 0.79 3.17 0.47 3.40 0.47
3rd 44(23.2) 3.84 0.58 3.16 0.46 3.45 0.44

4th 62(32.6) 3.77 0.63 2.88 0.51 3.31 0.36
Age 20-25 132(69.5) 3.84 0.66 0.034 0.967 3.10 0.50 4.655 0.011 3.33 0.45 1.883 0.155

25.39±6 26-30 32(16.8) 3.85 0.59 2.98 0.46 a>c 3.40 0.40
over 31 26(13.7) 3.87 0.70 2.78 0.51 3.50 0.39

Indwelling
with family 125(65.8) 3.91 0.69 1.596 0.206 3.09 0.53 1.955 0.144 3.41 0.45 2.204 0.113
dormitory 13(6.8) 3.76 0.50 2.94 0.43 3.30 0.54

by own 52(27.4) 3.72 0.58 2.93 0.45 3.27 0.37

Siblings
only 15(7.9) 3.75 0.56 0.327 0.86 3.00 0.44 0.533 0.711 3.27 0.37 0.443 0.777

1 94(49.5) 3.86 0.69 3.02 0.50 3.38 0.41
2 54(28.4) 3.86 0.63 3.07 0.49 3.39 0.48

3 16(8.4) 3.72 0.59 2.94 0.42 3.27 0.44
4 more 11(5.8) 3.95 0.75 3.19 0.79 3.38 0.60

Major 
Satisfaction

so-so 48(25.3) 3.56 0.61 13.046 <.001 2.90 0.47 4.883 0.028 3.14 0.37 18.462 <.001
good 142(74.7) 3.94 0.64 3.08 0.51 3.44 0.44

Circle 
Activities

non-activea 144(75.8) 3.84 0.63 2.308 0.102 2.99 0.51 2.676 0.071 3.36 0.40 2.644 0.074
middleb 22(11.6) 3.63 0.73 a<c 3.11 0.44 3.24 0.45 a<c

activec 24(12.6) 4.05 0.71 3.23 0.45 3.53 0.59

Relation with 
friends

so-so 44(23.2) 3.50 0.59 16.911 <.001 2.88 0.48 5.811 0.017 3.15 0.36 14.618 <.001

good 146(76.8) 3.95 0.64 3.08 0.50 3.43 0.44

Relation with 
professors

so-so 80(42.1) 3.57 0.55 26.907 <.001 2.90 0.47 10.338 0.002 3.21 0.38 20.637 <.001

good 110(57.9) 4.04 0.66 3.13 0.50 3.48 0.44

Relation with 
parents

so-so 26(13.7) 3.45 0.55 11.591 0.001 2.88 0.47 2.837 0.094 3.13 0.36 9.279 0.003

good 164(86.3) 3.91 0.65 3.06 0.50 3.40 0.44
※ sheffe test

3.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39명(20.5%)이었고 여자는 

그 보다 많은 151명(79.5%)이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과 
2학년이 각각 42명(22.1%)이었고, 3학년이 44명(23.2%), 
4학년은 62명(32.6%)이었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5.39±6.1세였고 연령대별로는 20-25세가 132명
(69.5%)으로 가장 많았다. 26-30세는 32명(16.8%), 31
세 이상의 대상자는 26명(13.7%)이었다. 거주의 방식은 
가족과 살고 있는 대상자가 125명(65.8%)으로 가장 많
았고, 자취 52명(27.4%),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는 대상

자는 13명(6.8%)이었다. 형제 수는 1명이 94명(49.5%)
으로 가장 많았고, 2명 54명(28.4%), 3명 16명(8.4%), 
외동 15명(7.9%), 4명 이상은 11명(5.8%)으로 가장 적
었다. 동아리 활동의 경우 등록조차 하지 않은 대상자가 
144명(75.8%)로 가장 많았고, 등록만 하고 활동은 하지 
않은 경우가 22명(11.6%), 활발한 활동을 하는 대상자는 
24명(12.6%)으로 나타났다. 관계에서 교우관계는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146명(76.8%)로 많았고 보통
은 44명(23.2%)으로 나타났다. 교수와의 관계는 보통이 
80명(42.1%), 좋은 편이 110명(57.9%)이었고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164명(86.3%), 보
통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26명(13.7)이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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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ultiple Regression on Self-efficacy                                                        (n=190)

  B SE β t p F p R2 Adj.R2 

(constant) 1.279 0.181 7.069 <.001

26.485 <.001 0.465 0.447

Social Support 0.257 0.041 0.383 6.202 <.001

Physical Self-Concept 0.307 0.051 0.352 6.053 <.001

Major Satisfaction 0.123 0.058 0.122 2.108 0.036

Relation with friends 0.02 0.071 0.019 0.276 0.783

Relation with 
professors 0.046 0.058 0.052 0.804 0.422

Relation with parents 0.04 0.079 0.031 0.506 0.614

* Reference Group: Major Satisfaction(so-so), Relation with friends(so-so), Relation with professors(so-so), Relation with parents(so-so)

3.2 대상자의 사회적지지, 신체적 자기개념과 자기
   효능감의 정도

대상자의 사회적지지은 5점 만점에 3.84±0.65점 있
고, 신체적 자기개념은 5점 만점에 3.04±0.50점이었다.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서 3.37±0.44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Table 2. Levels of Social Support, Physical Self-Concept, 
and Self-efficacy                      (n=190)

M±SD Ranges

Social Support 3.84±0.65 1-5

Physical Self-Concept 3.04±0.50 1-5

Self-efficacy 3.37±0.44 1-5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 
    신체적 자기개념, 자기효능감 정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 신체적자기
개념과 자기효능감 정도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사회
적지지는 성별(t=6.696, p=.01), 전공만족(t=13.046, p<.001), 
친구관계(F=8.416, p<.001), 교수와의 관계(t=26.907, 
p<.001), 부모와의 관계에서(t=11.591, p=.001)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신체적 자기개념은 학년(F=3.99, p=.009), 
나이(F=4.655, p=.011), 전공만족(t=4.883, p=.028), 
교수와의 관계에서(t=10.338, p=.002)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기효능감은 전공만족(t=18.462, p<.001), 친
구관계(F=8.332, p<.001), 교수와의 관계(t=20.637, 
p<.001), 부모와의 관계에서(t=9.279, p=.003)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1).

3.4 사회적지지, 신체적 자기개념과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은 사회적지지, 신체적 자기개념
과 양의 상관이 있었고(r=.566, p<.001), 신체적 자기개
념과도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521, p<.001)(Table 3).

Table 3. Correlational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                            (n=190)

Social 
Support

Physical Self-
Concept Self-efficacy

r(p) r(p) r(p)

Social 
Support 1

Physical 
Self-Concept

.342**
(<.001) 1

Self-efficacy .566**
(<.001)

521**
(<.001) 1

3.5 사회적지지, 신체적 자기개념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사회적지지, 신체적 자기개념이 자기효능감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유의 수준 5%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전공만족, 친구관계, 교수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를 더미처리하고 사회적지지와 신체
적 자기개념을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자기효능감을 종속
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변수들 간의 자기
상관을 확인하기 위해 Durbin-Watson 값을 확인하였
고 그 값이 2.013로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차한계는 0.622-0.868로 나타나 0.1이상으로 나
타났고, 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는 1.152-1.607로 나타나 10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
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에 대한 영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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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에서 자기효능감에 유희한 
차이를 보였던 전공만족과 친구, 교수, 부모와의 관계 4
개의 요인과 사회적지지, 신체적 자기개념을 독립변수로 
하여 Enter의 방식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설명력은 
44.7%였다(Adj.R2 =0.447, F=26.485, p<.001). 회귀분
석 결과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사
회적지지(β=0.383, p<.001), 신체적 자기개념(β=0.352, 
p<.001), 전공만족(β=0.122, p=0.036)으로 나타났다
(Table 4).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사회적지지, 신체적 자기개념
과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파악하고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사회적지지는 5점 만점에 
3.84±0.65점으로 확인되었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연
구에서 3.97±.49점[10], 4.13±0.54점[12], 3.59±.48
점[13], 4.02±0.4점[29], 3.80±.68[30]점으로 나타나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성별, 전공만족의 정도, 친구, 교수, 부모
와의 관계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는 많은 연구에
서 역시 사회적 지지가 교우관계, 교수, 부모와의 관계에
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같았다
[29-31]. 이는 사회적지지는 개인이 형성한 대인관계로
부터 얻는 모든 종류의 긍정적인 자원임을 감안할 때[11] 
주변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때 사회적지지를 받는 
느낌을 갖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사회적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들에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관계를 적절하고 
원만하게 유지하는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의 전공만
족의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가 높은 것을 알 수 있
었는데 이는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마찬가지였다[9,10, 
29-31]. 이는 전공에 대한 만족이 학교생활의 전반에 거
친 만족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공만족을 위해
서는 전반적인 학과생활에서의 만족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공만족을 높여 학생 스스로가 사회적지지를 받는 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간호학
과의 경우 학과에 대한 높은 자긍심과 자부심을 반영한 
것으로 자신의 분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여 본인을 둘러

싸고 있는 환경에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인상을 주고, 
주변인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
생들에게 자신의 학과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주고, 전공
의 특성과 장점을 계속적으로 학생의 특성에 맞추어 알
려주어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올려 줄 필요가 있고, 이로 
인해 사회적지지의 정도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신체적 자기개념은 5점 만
점에 3.04±0.50점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간호학생을 대
상으로 수행된 연구에서 3.37±.52점[19], 3.08±0.49
점[20]으로 나타났고, 무용전공 대학생의 경우 3.09± 
0.789점[21]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비슷한 정도
를 보여주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신체적 자기개념은 학
년, 나이, 전공만족, 친구관계와 교수관계에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20] 신체적 자기
개념은 나이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어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는 나이가 더 
어리고, 학년이 낮을수록 신체적 자기개념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나이나 학년이 더 들어갈수록 신체적
으로 덜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신체적인 자신감이 비교
적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행연구에서[19] 신체적 
자기개념은 전공만족과 친구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
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하였다. 간호학과는 
신체를 사용하는 전공은 아니나, 전공만족이 높은 학생
이 자신을 매력 있고 건강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신
체적 자기개념의 정도를 높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개
인의 신체적 자기개념은 친밀한 주위 사람들 간의 상호
작용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높아 질 수 있다는 것으
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신체적 자기개념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나이나 학년과 같은 교정가능하지 않
은 항목을 강조하기보다는 전공만족을 높이고 사회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알려주며, 그 방안을 제시하여 신체적 
자기개념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3.37±0.44점
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들
과 비교했을 때 3.81±0.60점[8], 3.17±0.56점[9], 
3.37±.38점[10], 3.36±0.43점[30], 3.43±0.62점[32]
으로 비슷한 주준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
은 전공만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30] 역시 전공만족이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본 연구의 결과와 같았으며,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전공만족에 관심을 기우릴 필
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교우, 교수, 부모와의 관계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남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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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30] 역시 관계가 자기효능감에
서 차이를 보여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자기
효능감은 간호대학생이 자신의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 주
변의 관심과 지지가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
과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들에게 주변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사회적
지지, 신체적 자기개념, 그리고 전공만족으로 밝혀졌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
생의 주변을 살펴보고 주변에서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지지체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반증한
다. 학생의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지지체계를 파악하고 
긍정적인 지지를 해주는 집단에 속하게 장려하고, 자신
은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자기효능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강
조하여 꾸준한 운동을 통한 신체적인 자기개념을 정도를 
높여 줄 필요가 있다. 이는 학생의 개인적인 측면을 고려
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학과차원 그리고 학교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자기개념을 높여 줄 수 있
는 정신적·신체적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능력을 향
상시키고 도전적인 환경에서 성공을 학습할 수 있는 동
기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계속적으로 자신의 전
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자신의 전공과 학
과에 대한 애착을 심어줄 수 있는 비교과적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사회적지지, 신체적 자기
개념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규
명하였고 간호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여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도 제한
점은 있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들
로 대상자를 편의 표집으로 조사하였고, 서술적 조사연
구인 관계로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표본 지역 및 학교를 확대하여 폭넓은 
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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